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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모인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글 문예진  사진 조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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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사라져가는 옛 삶의 기록

과거에 민요는 어디서나 들려오는 생활 속 소리였다. 

하지만 현재는 쉽게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다. 민

요를 ‘소리’라고 부르는 것도 노래의 역할을 넘어 목

소리와 같은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시

는 우리 민요를 ‘사라져가는 옛 삶의 기록’이라 정의

하며 시작한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은 

민요로 불리어 왔다. 탄생과 사랑, 노동과 죽음의 주

제에 따라 <자장가>, <남도령과 서처녀>, <밭가는소

리>, <상여소리> 감상을 이어간다.

지하 전시관으로 이동 전 누마루에 들린다. 누마루는 

민요 도서관으로, 전시를 미리 체험하고, 돌아보는 시

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넓은 마루와 몇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공간은 한옥

의 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자리마다 스크린과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들

을 들을 수 있다. 한편에는 민요 관련 유물과 서적이 

가득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박물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도보 3분, 창덕궁 건

너편으로 대뜸 아름다운 한옥이 나타난다. 키 높은 

주위의 도시건물들을 배경으로 당당히 펼쳐진 곡선

의 기와가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뺏는다. 서울우리

소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옛 소리가 모여있는 국내 

최초의 민요 전문 박물관이다. 향토민요와 잘 어울리

는 전통 한옥박물관의 자태가 관람 전부터 설렘을 안

겨준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우리민요를 보존하고 계승하

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되었다. 아담한 외관과 달

리 지하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넓은 전시관은 전시공

간, 감상공간, 교육공간, 아카이브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람객들은 국악공연과 만들기 체험, 특별전과 

야간개장 등 관람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민요를 경험할 수 있다. 입구의 안내데스크에서 

관련 팜플렛과 국악인 송소희의 상설전시 해설 오디

오를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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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방식으로 듣는 우리소리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한다. 

전국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인 수많은 전통 소리가 각

종 첨단 기법으로 전시되어있다. 인공의 조명이 민요

의 주제에 맞춰 움직이고, 스크린으로 다양한 민요 

속 상황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민요에 맞춰 장구치기

를 할 수 있고, 지역별 뱃노래를 들을 때는 옛 조상들

이 타던 실제 크기의 고기잡이배에 앉아 감상의 시간

을 갖는다. 

하이라이트는 중앙의 거대한 조이트로프다. 화면의 

민요 퀴즈를 맞히면, 웅장한 조이트로프가 작동하면

서 입체영상이 펼쳐진다. 함께 나오는 민요에 맞춰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이 전시실을 울린다. 전시실에

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민요는 직접 녹음된 소리다. 쉽

게 들을 수 없는 이은주, 안비취, 묵계월 등 민요 무형

문화제 명인들의 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지하 2층의 음반전시와 영상감상실, 본관 외부의 특

별전까지 오감이 즐거운 관람의 끝에 우리의 소리와 

전통에 한발짝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선조들의 삶을 

듣는 시간은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는 경험

이다. 귀를 울리는 소리가 서서히 가슴을 울리는 곳,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을 마

음껏 느껴본다. 

➊	향토민요와 잘 어울리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한옥 외관

➋	박물관 1층의 민요 도서관 누마루

➌	관람객들은 전시관 곳곳의 헤드폰으로 모든 민요를 들을 수 있다 

➍ 집안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모아놓은 전시관 

➎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은 각종 첨단 기법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➏	민요에 맞춰 직접 장구를 치는 체험 전시 

➐ 원하는 민요를 고르면, 노래에 맞춰 조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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